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침체 “선방”
2012년 수출액 562억달러 달성 … 자동차도 생산 수출 크게 늘어

국내 산업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체질개선, 외부적

으로는 수출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내 제조업은 유럽의 재정위기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도 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며 선전했

으나 대외경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세계 경제로 파급된 리먼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며 “세계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해운업 악화를 시작으로 조선, 철강, 건설 시장으로 침체가 전이됐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부문이 수출에서 맹위를 떨치며 위기탈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국내공장 생산량이 2008년 382만6000대에서 2012년 456만2000대로 19% 증가했고, 수출량도 2008

년 268만4000대에서 2012년 317만5000대로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량도 2008년 146만대에서

2012년 364만대로 150% 폭증했다.

정유 석유화학도 공격적 투자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했다.

정유 석유화학기업들은 단순정제만으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도화시설과 고부가가치 창출

이 가능한 P-X(Para-Xylene), 윤활기유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체질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2008년 376억달러에서 2012년 562억달러로 급증해 국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3%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침체가 일상화 장기화되면서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세계수

요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별·품목별 수출 다변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 아래서도 안정적 수출 증가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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